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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김준환) 징계안

주 문

국회의원(김준환)을 「국회법」 제155조제9호, 제16호에 따라 징계

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

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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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는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

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

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같은 법 제155조(징계)제9호에 따르면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

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라. 국회의원 김준환은 2026년 8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

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 출입구에서, 질의를 마치고 퇴장하던 박충

권 의원을 붙잡아 세운 뒤 본인이 국가정보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박충권 의원을 향해 “당신들은 김일

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라고 발언하였음.

마. 박충권 의원은 북한 김일성 일가의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를 거부

하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임. 김준환 의원이 박충권

의원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들을 가리켜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북한 독재체제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

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과 결단

을 부정하고 모욕·비하한 발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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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히 해당 발언에 이어 “조심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동료

국회의원에게 실질적인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언행임. 더욱이 김준

환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대북업무를 담당하

는 제2차장까지 역임한 인사인 만큼, 북한이탈주민 출신 의원을

향한 “조심해”라는 발언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할 것임.

사. 위와 같이 국회의원 김준환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

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

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제9호,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